
자동차 정기검사원에서 발생한 유방암

성별 여성 나이 38세 직종 자동차 정기검사원 직업관련성 낮음

1 개 요

근로자 OOO은 2005년 5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사업장에서 자동차 매연 
및 배기가스 검사를 수행하였다. 근로자는 2017년 5월 병원에서 유방암(3기)
을 진단받고, 6월 23일 유방 절제술 후 현재까지 보조적 항암요법 및 항호르
몬 방사선 치료 중에 있다. 근로자가 일하는 동안 자동차 매연과 배기가스에 
노출되어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여 2017년 9월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
질병을 인정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근로복지공단에서는 2018년 4월 업
무관련성 확인을 위한 역학조사를 의뢰하였다. 

2 작업환경

약 7년간 근로자가 근무하는 동안 근로자의 질병과 관련 있는 작업환경요
인으로 알려져 있는 엑스선, 감마선 등의 전리방사선이나 산화에틸렌, 폴리염
화바이페닐 등의 물질에 노출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한다. 배출가스 및 매연 
검사 시 노출될 수 있는 디젤엔진배출물질의 노출지표로 BC 및 EC를 측정한 
결과, 개인시료 BC의 농도범위는 0.834~192.235 ㎍/㎥(평균 5.695 ㎍/㎥), 
지역시료 BC의 농도범위는 0.261~225.385 ㎍/㎥(평균 2.839 ㎍/㎥)였으며, 
개인시료 EC의 농도는 0.81 ㎍/㎥, 지역시료 EC의 농도범위는 0.87~2.36 ㎍
/㎥로 나타났다. 디젤엔진배출물질에 대한 국내 기준이 없고, 노출지표가 명확
하게 설정되어 있지 않은 점, 노출평가 시 작업환경 조건이 상이하다는 점 등
을 감안하였을 때 직접적인 비교가 어려우나, 국내외 연구결과와 비교하였을 
때 근로자의 BC 및 EC의 노출수준은 낮은 것으로 추정된다. 자동차 배기가
스 검사소의 PAHs 노출평가 결과, PAHs의 83~93% 정도가 naphthalene 
(1753.94±1635.22 ng/㎥)이 차지하고 있었고, 국내 노출기준 10 ppm(52 ㎎
/㎥)에 비해 매우 낮은 노출수준이었다.  

3 해부학적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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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의학적 소견

근로자는 2017년 5월 병원에서 유방암(3기)을 진단받고, 6월 23일 유방 절
제술 후 현재까지 보조적 항암요법 및 항호르몬 방사선 치료 중에 있다. B형
간염 보균 외에 특이적 병력은 없었으며, 흡연은 하지 않았고, 음주는 유방암 
진단 이후에는 하지 않았지만, 이전에는 한 달에 2-3번, 맥주 1-2캔 정도 
하였다. 그러나 임신 및 수유기간 동안에는 금주를 하였고 활동적인 성향으로 
일주일에 1-2번 이상은 산행을 가거나 스킨스쿠버 등의 운동을 해왔다고 진
술하였다. 신장은 168cm으로 결혼 전부터 현재까지 65-67kg 
(BMI=23.0~23.7) 수준을 유지해왔으며 10년 전 치질 수술 외에는 수술 받
은 적도 없었고 형제 및 부모, (외)조부모에서도 암 병력은 없다고 하였다. 
초경은 12세 정도에 시작하였고 암치료를 위해 항 호르몬제 치료를 받기 전
까지 규칙적으로 월경을 하였으며 피임을 목적으로 호르몬 제제 등을 복용한 
적은 한 번도 없다고 하였다. 근로자가 만 31세였던 2012년 5월에 자연 분만
으로 첫 출산 후, 17개월간 모유 수유를 하였고 두 번째는 2014년 5월 자연
분만으로 출산하였고 약 24개월 동안 모유수유를 했다고 진술하였다. 동료 
근로자의 진술에 따르면 과거에 독감으로 인한 5일 정도의 결근이 있던 것을 
제외하고 질환으로 병가를 낸 적은 없다고 하였다.

6 고찰 및 결론

근로자는 2005년 5월부터 2017년 5월까지 휴직기간을 제외하고 약 83개월
간 자동차 매연과 배기가스 검사를 수행하였다. 근로자의 질병과 관련된 작업
환경요인으로는 X-선, 감마선이 충분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산화에틸렌, 폴
리염화바이페닐, 야간근무를 포함한 교대근무가 제한적인 근거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근로자가 약 7년간 근무하는 동안 엑스선, 감마선 등의 전리방
사선이나 산화에틸렌, 폴리염화바이페닐 등의 물질에 노출될 가능성은 매우 
낮으며, 야간작업을 포함한 교대근무를 수행한 이력도 없었다. 자동차 검사 
과정에서 원소탄소, 블랙카본, 다핵방향족탄화수소(PAHs) 등을 포함한 디젤
엔진배출물질에 노출될 수 있으나, 디젤엔진배출물질노출과 유방암과의 연관
성에 대한 기존의 연구결과는 부족하다. 따라서 근로자의 상병은 업무관련성
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다. 끝.


